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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신이다 28일밤11시

전원주,잃어버린키를찾아서…

골다공증으로 키 3cm가 준 전원주가 키를 재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시청자가 직접 개발한 자신만의 건강비책을 공
개하며 시청률 5%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 ‘나
는 몸신이다’. 이번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 골
다공증을 파헤친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줄어듦에 따라 고통을 주
는 병으로,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질병 중 하나
로 꼽힌다. 폐경기 이후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
타나고, 최근에는 20대 미만의 환자까지 늘고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두려움의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여성이다.

하지만 자각증세가 뚜렷하지 않아 무엇보다 예
방법이 중요하다. 스튜디오에는 “골다공증으로 인
해 줄어든 키를 찾아주겠다”는 ‘몸신’이 등장해 출
연진을 놀라게 한다.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전원
주는 “3년 전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키가 무려 3c
m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몸신’은 전원주의 잃
어버린 키를 찾아주겠다고 장담한다.

‘몸신’이 공개한 건강비책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발이다. 그 방법이 밤 11시 공개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스크린 별이 된 안방스타 이민호·이승기·김우빈

스크린에서 20대 연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 1970’의 이민호와 ‘오늘의 연애’ 이승기, ‘기술자들’
의 김우빈(위부터)은 첫 주연영화로 흥행 1위에 오르는 티켓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베라픽쳐스·팝콘필름·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스크린에 20대 한류스타가 뜬다.
그동안 TV 드라마에서 주로 활약하

며 인기를 모았던 20대 젊은 스타들이
이제 그 무대를 스크린으로 넓혀 티켓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 눈에 띄게
활약한 주인공은 이민호와 이승기,그리
고 김우빈. 이들 모두 첫 주연영화로 예
매율 1위에 이어 박스오피스 1위를 오르
는 힘을 과시하며 스크린에 새로운 기운
을불어넣고 있다.

뀫높은드라마시청률,이제는티켓파워로
이민호 주연의 영화 ‘강남 1970’(감독

유하·제작 모베라픽쳐스)이 개봉 2주째
에 접어들어서도 흥행 1위를 지키고 있
다.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와 ‘국제시
장’ 등 경쟁작의 견제 속에 상영 5일 만
에 100만 관객을 모았고, 27일 현재까지
120만명을 동원했다.

앞서 이승기와 김우빈이 만든 흥행 분
위기도 비슷했다.

이승기는 영화 데뷔작 ‘오늘의 연애’
(감독 박진표)로 160만명을 모았고, 김
우빈 역시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제작
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로 256만 관객
수를 기록했다.모두 손익분기점을 가뿐
히넘어섰다.

이민호와 이승기,김우빈은출연 드라
마를 성공시키며 입지를 다진 뒤 스크린
에 진출한 공통점으로 묶인다.드라마로
쌓은 폭넓은 인지도에 힘입어 주연영화
역시 다양한 세대 관객의 호감을 얻었
다. 이는 곧 초반 흥행으로 이어져 상당
한영향력을 발휘한다.

뀫스크린 ‘새얼굴’로각광
대개 30∼40대 배우가 활약해온 스크

린에서 20대 연기자의 등장을 반기는 목
소리는 높다. 더 다양한 개성을 지닌 배
우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객의 선택폭 역
시넓어지기 때문이다.

“20대 내내 의미 있는 영화를 기다
려왔다”는 이민호의 말처럼 그가 ‘강
남 1970’으로 보여준 티켓 파워 덕분에
이들 20대를 향한 영화계 러브콜은 앞
으로 더욱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27일 “이민호
가 영화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과 그의
스타성이, 연출자인 유하 감독과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고 흥행까지 가능했
다”고 풀이했다.

‘찬란한 유산’ ‘구가의 서’ 등 드라마
에서 활약해온 이승기도 ‘오늘의 연애’
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며 스
크린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의 연애’의 제작사 팝콘필름의 한
관계자는 “순수함과 끈기를 지닌 인물
로 이승기가 적역이었다”며 “자신보다
여자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실
제 이승기와 잘 어울려 출연을 제안했
다”고밝혔다.

뀫해외판매까지좌우하는 ‘20대파워’
이들 3인방은 주연영화의 해외 판매

까지 좌우한다. 김우빈 혹은 이민호의
주연영화라는 타이틀만으로 아시아 각
국에 선판매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강남 1970’은 아시아 전역에
수출돼 1∼2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개봉
할 예정이다. 아무리 흥행한 영화라고
해도 해외 수출과 현지 개봉까지 최소
4∼5개월이 소요돼 온 절차를 고려하면
‘쾌속개봉’이다.

개봉 전 이미 아시아 4개국에 판매됐
던 김우빈의 ‘기술자들’은 벌써 후속편
제작 논의가 시작됐다. 개봉 직후 중국
제작사로부터 후속편에 대한 투자 제의
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영화계의 뜨거운
관심을얻고 있다.

이민호와 김우빈은 지난해 SBS 드라
마 ‘상속자들’을 통해 한류스타로 인정
받았다. ‘강남 1970’과 ‘기술자들’은 두
스타가 드라마 성공 이후 선택한 영화라
는 프리미엄으로 해외에서도 상당한 반
응을 얻고 있는셈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20대 한류스타 3인방
해외판매들었다놨다
첫 주연영화 박스오피스 1위 경험
시청률보증수표에서흥행배우로
亞인지도높아해외서도티켓파워

음악 랭킹

1월 19일∼1월 25일,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슬픔속에그댈지워야만해

아티스트 앨범명K팝 스타 시즌4정승환, 박윤하
화 (Ft. 진실) 매드클라운 Piece Of Mine
또 운다 또 다비치 DAVICHI HUG
목소리 노을 보이지 않는 것들
위아래 EXID 위아래
팔베개 (Ft. 기현) 소유, 기리보이 NO.MERCY Part.2
LUV Apink Pink LUV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K팝 스타 시즌4
광화문에서 규현 광화문에서
Problem Ariana Grand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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